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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 plan to finish up the construction of 1:1,000 scale digital topographic map 
based on airphoto intepretation method by the end of 1998. The digital map will be used as a basemap of the 
government's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he digital topographic map, however, does not include property 
information such as cadastral and urban planning data that are essential for the GIS database of Seoul.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et of technical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edited cadastral map through 1) task 
analysis of the departments related to urban planning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 analysis of the 
inconsistency between topographic map and cadastral map, and 3) comparison of technical methods for the integration 
of GIS data that have differen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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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5년 시작된 국가GIS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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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를 비롯한 6개 구의 1:1,000 수치지형도는 1997년에 완료되었고, 1998년 말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한 

수치지형도 구축이 완료될 예정에 있다. 이 수치지형도는 지하매설물 관리, 도로관리, 환경, 방재, 도시

계획 등 서울시 GIS 구축사업의 기본도로1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항공사진의 도화를 통해 제작된 

수치지형도에는 행정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지적과 도시계획 관련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

다. 그러므로 서울시 GIS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적데이터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1982년부터 본청 지적과에서 지적도 전산화를 시작하여 전지역의 전산입력이 이미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 전산 지적데이터는 도엽간, 법정동간, 상이한 축척의 지적도간의 경계가 일치하

지 않을 뿐 아니라, GIS 기본도인 수치지형도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지적과에서 제작한 전산 지적데이터를 수치지형도와 중첩하여 활용하기 위한 편집지적2  데이터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인 지침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편집지적 데이터의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서

울시 지적도의 활용현황을 조사하고, 항측과 지적의 불부합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정확도가 다른 두 도

엽을 일치시키는 GIS의 기술적 방법들을 검토하였다. 기술적 방법 검토를 위한 실험연구의 대상지역으

로는 지적도에 대해서는 종로구 숭인동, 중구 황학동과 신당동 일부(TM 좌표 201500, 451160 ~ 201900, 

452360) 400m×1200m 크기의 지역을 선택하였고, 임야도에 대해서는 중구 장충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

였다. 지적도 실험대상지역은 1:500, 1:600, 1:1,200 지적도 24도엽, 임야도 지역에 대해서는 임야도 4도엽

과 인접하는 지적도24도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서울시의 지적도 활용현황 분석 

2.1 서울시 업무유형별 지적데이터 활용현황  

서울시 행정업무에는 대체로 항측도와 지적도가 기초지도로 사용되고 있다. 업무용 지도는 지적도

를 근간으로 한 지도, 지적도와 지형도를 중첩한 지도, 그리고 지형도만 표시한 지도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에서 지적도와 지형도가 중첩된 것을 기본지도로 사용하고 있다(표 1). 

시청과 구청의 업무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본청 단위업무의 50%와 구청 단위업무의 58%가 지적과 

항측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영옥, 1997). 

                                                           
1) GIS 기본도로 1:1,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할 것인지 지적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지적도는 도엽간, 법정동간 경계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수치지형도는 넓은 지역에 대한 균일한 정확

도가 보장되므로 수치지형도를 GIS사업의 기본도로 결정하였음.  
 
2) 전산 지적도를 1:1,000 수치지형도를 근간으로 편집한다는 뜻에서 “편집지적”이라고 부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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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도 도 면 명

지적도 수치지적도, 도로용지 구성도, 임야도 등

항측, 지적도가 
병용된 지번도  
및 지적현황도  

지번약도, 지적현황도, 도시계획도, 서울시교통지도, 관내도, 공원조
성계획수립도, 현황도, 도로용지도, 하수도기본계획재정비, 하수관망
기본계획도, 공공하수도관망도, 지형평면도, 소방용수시설관리도, 상
수도배관망도, 누수복구도, 배급수관종합정비도, 배급수관망도 등 

항측도 도로현황평면도, 교통지도, 가로명도 등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표 1> 기본도(항측도, 지적도)의 종류에 따른 지도의 유형 

 
     

현재의 업무별 지도활용 현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확한 전산 지적이 작성될 때까지는 업무 특성

에 따라 사용도면을 달리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업

무에서는 지적도를 이용하고, 기타 업무에서는 항측도와 지적도를 중첩해서 사용하되, 항측도와 지적도

를 정확히 중첩할 방법이 없으므로, 중첩에 있어서는 부정확한 지도를 좀더 정확한 지도에 맞도록 변

형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업무별 해결 방안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번만 이용하는 방안, 지적선을 

변형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안, 지적선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표 2). 

방 안 내  용 

방안 1 
지번만 이용 

- 참조용으로 지번만 이용하는 경우로, 항측도 위치에 지번현황을 나
타내주는 방법 
수치지형도 구축시 건물에 대한 속성항목으로 지번을 입력

방안 2 
지적선을 변형하지 않
고 사용

- 실무에서 변형되지 않은 지적선이 요구되는 경우 
- 편집하지 않고 도엽별로 전산화 시킨 전산지적 활용 

방안 3 
수치지형도에 지적도
를 맞추어 사용

- 두 도면중 하나를 변형시켜 다른 하나에 맞추는 방법 
- GIS에서 transformation, rubber-sheeting 등의 기능을 이용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표 1> 지적도 및 지형도 활용 방안  

 

 

2.2 지적과 현황자료를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 업무분석 

도시계획 업무는 서울시 일선행정업무 중에서 지적과 현황자료를 동시에 참고로 해야 하는 대표적

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시행계획으로 나

뉘어지는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는 본청 도시계획과와 구청 도시정비

과가 담당하지만,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계획에는 많은 부서가 관련된다. 즉 재개발사업은 본

청 재개발과와 구청 주택과가 관련되며, 공원 업무는 본청 공원녹지과 및 구청 공원녹지과가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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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본청 도로계획과, 구청 토목과, 건설행정과가 관리하고, 하수시설에는 본청 하수처리과, 구청 하

수과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많은 부서가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위해 지적과 현황이 중첩된 도면을 

필요로 한다. 

도시계획 승인도면의 축척은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1:25,000∼1:50,000, 도시재정비계획은 1:3,000∼

1:5,000, 도시계획시행계획은 1:500∼1:1,500 또는 1:3,000∼1:6,000(임야지역)으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도

시계획시행계획은 개인의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일반인에게 고시 공람하는 

지적고시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사항이 지적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강영옥, 1997). 
 

 

 

현재 도시계획법상 지적 고시는 지형도상에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사용하도록 되 어 있으며, 지형을 근간으로 

지적도의 경계를 일치시킨 지 적현황도는 구청 도시정비과

에서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항측에 지적을 맞추는 

작업은 개인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럭단위의 지적을 현황 에 맞춰 이동하고, 이에 따

른 면적의 증감은 도로부분에 서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결정할 때는 지적

도가 아닌, 현황의 지형도를 근간으로 작업해야 하지만, 

도시계획결정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황과 지적도를 근간으로 

작업하여 지적도에 도시계획사항을 移記할 때 큰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몇

몇 항측회사에서 유사한 지적현황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정확한 작업지침없이 임의로 항측도에 지적을 

맞추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다.  

도시정비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건설행정과

하수과

지적현황도에 
도시계획사항
정리

지적도를 기본
도로 현황측량
을 한 자료에 
도시계획사항
정리

지적과

지적도, 임야도에 
  도시계획사항  
         이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도시계획사항은
   속성자료로 처리)

도시계획열람도
         작성

 

<그림 1> 지적고시 업무흐름도 

또한 주택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등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는 도시계획의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적도를 근간으로 현황측량을 하여 사업지역에 대해서만 지적과 현황이 중첩된 현황자료를 만들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지적도 경계부분은 사업단위로 주무부서에 의뢰하여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도시정비과를 제외한 기타부서에서는 지적도를 기본도로 현황측량을 한 자료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도시정비과의 지적현황도(1:1,200)에는 지적정보가 변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결정의 최종단계인 

지적고시에는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지적현황도에 표시된 도시계획사항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이기되고 해당필지에 관한 사항과 함께 지적과에 통보된다. 기타 주택과,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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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과 등의 관련부서들은 지적도를 근간으로 도시계획사항을 정리한 도면과 건별 필지경계의 포함여

부를 정리한 사항을 지적과로 통보한다. 

지적과에서는 각 과에서 전달된 도시계획사항이 이기된 지적도를 지적도와 같은 축척인 도시계획

열람도에 통합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건별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는 전산화된 대장자료로 관

리하거나(강남구, 종로구) 도시계획열람도에 도시계획사항을 표시한 도면으로 정리하여(기타 구) 보관

한다.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필지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도시계획의 경계가 표시되지 않고 지적도 

또는 임야도만 도면으로 표시하고, 도시계획 건별 포함여부를 부기하고 있다.  

 

2.3 서울시 지적도 전산화 현황 

지적도는 국가가 만들어 보관하는 지적 공부의 일종으로,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밝히

는 도면이며 개인의 토지소유권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도면이다. 그러므로 지적도만으로 토지의 등록 

단위인 1필지의 소재, 경계, 위치, 형상, 면적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적도는 6가지

의 축척(1:500, 1:600, 1:1,000, 1:1,200, 1:3,000, 1:6,000)이 사용되고 있으며, 1:600 지적도에는 경계선, 지번

(본번 및 부번), 지목(전답, 과수원, 도로, 철도, 하천 등), 기초점, 도곽좌표, 행정구역 경계 등의 도형정

보가 표시된다. 지적도는 토지경계 표시방법에 따라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분류되는데, 圖解地籍은 

토지 경계점의 위치를 도화하여 표시하는 지적이며, 數値地籍은 수치로 표시하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아직 도해지적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도시지역에 수치지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

다. 서울시 지적도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종 류 중 심 지 역 축 척 특 징 

수치 
지적 

 구획정리지구 1:500, 1:600, 
1:1,000, 1:1,200 

  서울시 면적의 약 44%를 차지함. 
  실제 측량한 결과에 의하여 제작되어 정확함. 
축척은 1:500이대부분임(기타축척은전체의약4%)

 농경지 1:1,200 

 임야지역 1:3,000, 1:6,000 
도해 
지적 

 기타지역 1:600, 1:1,200 

  서울시 면적의 약 56%를 차지함. 
  정확도는 축척에 따라 달라지며 소축척의 오차가 큼. 
  1:600은 기준점 측량으로 제작하지만, 1:1,200은 블럭별
부분측량을사용하므로전체적으로맞지않음.

<표 2> 서울시 지적도 현황 

 

서울의 지적도는 총 13,424도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수치지적이 5,912도엽(44%)이고 도해지

적은 7,512도엽(66%)이다. 지적 및 임야도의 전산화는 1982년에 시작되어 1997년 6월 서울시 전역에 대

한 작업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전산화 작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변동된 상황에 대한 갱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변동자료량은 구축시기가 오래된 자치구일수록 많다. 본청 지적과에서는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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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불량 지적도로 판단되는 도엽 400장에 대해 시범적으로 갱신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각 구청별

로 1998년 12월까지 갱신작업을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적도는 구청의 지적서고에 보관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청 지적과

에서는 구청의 지적도를 정밀복사하여 디지타이징하였고, Intergraph사의 Microstation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DGN 포맷으로 도엽 단위로 입력하였다. 

 

2.4 편집지적 데이터 활용도 요구사항 분석 

도시계획관련 업무의 추진절차와 관련도면의 제작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편집지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황과 지적을 중첩해서 보아야 할 행정업무에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사항을 고시하는 지적고시용 도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적과의 도시계획열람도 작성에 있어서 기본도(basemap)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제작하는 도시계획도의 기본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지적이 도시계획사업이나 시설계획 수립과정에서 현황측량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지

는 현재 구축중인 1:1,000 수치지형도와 지적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자료의 검토가 이

루어진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현황측량은 지적공사의 측량성과 승인

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지적공사에는 각 사업지역별로 단편적인 측량성과 자료만 있을 뿐이며 종합적

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산 지적도 또는 편집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III. 항측과 지적의 불부합 원인분석 

3.1 도해지적의 문제 

지적과 항측이 不符合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서 도해지적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도해지적은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된 1910년에 평판측량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

고 있으며, 훼손, 마모된 부분만 재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이에 도해된 지적도면은 관리에 있어서 

열람이나 등사로 인한 마모, 복사시 빛과 열에 의한 변형, 그리고 습기에 의한 변형 등 많은 문제가 있

다. 과거에는 훼손된 도면을 수작업에 의해 재조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는 피할 수 없었다. 1978

년부터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적도를 재조제하고 있으나, 자동 재조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째, 지적도의 좌표독취시 개인오차 및 숙련도에 따른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하며, 둘째, 종이도면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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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지질에 따라 신축정도가 균일하지 않으므로 좌표보정을 다르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

로 보정함으로써 도곽접합시 토지경계선이 정밀하게 접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며, 셋째, 도면이 심하

게 훼손되어 좌표독취시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대한지적공사,1996).  

도해지적의 또 다른 문제는 도곽간 불부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 불부합은 동일 축척

의 지적도 도곽간 발생하는 경우, 상이한 축척의 지적도 도곽간 발생하는 경우, 법정동 경계에서 지적

도 도곽을 접합할 때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그 유형도 ①중복되는 경우, ②이격되는 경우, ③서

로 어긋나는 경우, ④부분적으로 지적도가 현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

희영, 1993). 이러한 지적도 자체의 부정확의 문제는 결국 항측과의 불부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3.2 건축물이 필지경계선과 일치하지 않게 건축되는 경우 

항측과 지적이 서로 맞지 않는 또 다른 원인은 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무단으로 건물이나 담장을 

축조하여 도로나 국공유지를 점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지적도의 필지경계는 1910년 토지

조사사업 당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토지이동에 따른 많은 경계변동이 있었으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시가지 주위의 농경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건축물경계가 필지경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건물의 내구연한을 평균 20∼30년으로 보면, 1910년 이후 적어도 3∼4회의 건물 

신축 또는 증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때마다 정확한 토지경계를 지키지 않고 건축행위가 

일어남으로써 항측에서 실제 건물을 도화한 것과 지적도의 필지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1985년 이후에는 건축법상의 규제로 공공용지 점용시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용지 무단점용은 

많이 줄었으나,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15∼20% 가량이 도로, 하천, 구거등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지고 있다(강영옥,1997). 

  

3.3 지적과 항측 경계 개념의 불일치 

지적법과 항공사진 측량법상에 규정된 경계에 대한 설정기준이 다른 점도 지적 불부합의 한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지적법의 경계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 

항공사진 측량법상 경계는 법규로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도식규정과 수치지도작성 및 작업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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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건물, 담장, 법면, 도로 등에서 항측지형의 경계개념은 지적경계와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4 상이한 측량기준점 사용 에 따른 문제 

항측과 지적의 불부합 문제는 항측과 지적에서 

사용하는 기준점이 상이하 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 문제는 지적측량의 투영법과 항측 투영법의 

차이, 지적에서 사용하는 측 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등의 요인과도 관련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6.25사변

을 겪으면서 망실되었던 삼 각점을 복원하는 과정에

서 국립지리원에서는 자체 적으로 삼각점을 설치하

여 공공측량에 사용하였으 며, 지적공사는 국립지리

원 삼각점과는 별도의 지적 삼각점을 복원하거나 새

로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따 라서 국립지리원이 공공

측량에서 사용하는 삼각점과 지적에서 사용하는 지적삼각점이 경우에 따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실제로 현장 측량에서 부근의 삼각점과 도근점 중 어떤 기준점을 사용하

는가에 따라 측량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2> 지적과 항측의 경계개념 차이 
(출처: 내무부, 대한지적공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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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편집지적 제작방안 

본 장에서는 정확도가 다른 두 가지 데이터를 중첩하는 GIS 기술을 검토하고, 편집지적제작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 후, 실험지역에 대한 실제 데이터 구축과정을 거쳐 편집지적 제작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편집지적 제작기술 검토 

1:1,000 수치지형도에 지적도를 맞추는 방법, 즉 편집지적을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GIS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좌표변환(transformation), 러버쉬팅(rubber-sheeting) 등과 항측회사들이 1:1,200 지적현황도 작성

에 사용하고 있는 위치이동방법(move)이 있다.  

좌표변환(transformation) 방법은 지적선의 형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밀려나거나 틀어진 

형태를 기준이 되는 점에 맞추는 방법으로, 흔히 GIS에서 서로 다른 투영법(projection)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통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좌표는 원점이동(translation), 축척변환(scaling), 회전(rotation)의 3가지 방식에 의해 변환된다. 좌표변

환 방법은 이 3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다음의 식과 같이 이동전의 좌표(x, y)를 이동후 좌표

(u, v)로 변환한다.  

u = a + bx + cy 
v = d + ex + fy  

식에서 보듯이 변환시키고자 하는 점(u, v)을 얻기 위해서는 6개의 계수(a~f)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쌍의 x, y와 u, v 점들이 필요하다. 만약 x, y와 u, v가 3쌍만 존재한다면 6개의 계수에 대해서 답

이 나오지만 그 이상의 좌표값들이 입력될 때는 이 방정식은 정확한 해를 가질 수 없고 결과값의 오차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변환하게 된다. 좌표변환에서 직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affine 방법과, 직선을 

곡선형태로 바꾸는 curvilinear 방법이 있는데, 편집지적 제작을 위해서는 affine 변환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버쉬팅(rubber-sheeting) 방법은 지도 제작시 불완전한 등록, 원 데이터에서의 잘못된 측지적인 제

어 등의 원인으로 원도에 기하학적인 변형을 생길 경우 좌표를 기하학적으로 조정하여 그 결점을 보완, 

수정하는 방법이다. 러버쉬팅을 사용할 경우, 수치지형도의 도로, 담장, 경계 등에 기준점을 정하고 편

집할 도면인 지적도에 해당되는 기준점을 정하면, 지적도의 기준점은 항측의 기준점으로 이동하지만, 

선의 형태에는 변형이 발생한다. 

위치이동(move)은 선을 변형하지 않고 모든 객체를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이동할 좌표점과 이

동시킬 좌표점을 지정하면 두 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와 방향이 계산되어 모든 객체들이 현재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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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행하게 이동하게 된다. 회전(rotation) 방법도 선의 형태를 변형하지 않고 정의된 중심점(pivot point)

과 각도로 객체를 회전시킨다.  

세 가지 방법에 의해 편집지적을 제작한 결과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3 

변 형 결 과 
제작방법 

장 점 단 점

좌표변환 

  육안으로 확인되는 지적선의 변형은 많
지 않으며, 블럭단위로 보면 필지선과
건물선의 소유 및 포함관계를 유추할
수 있음.  
  블럭 내의 건물선과 지적선의 형태가
상이한 부분은 변형없이 그대로 유지. 

  도엽내 편위방향이 동일한 경우에는 편집지
적과 항측의 일치여부가 명확하나, 편위방향
이 다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회전, 이동, 축
척율 등에 있어서 변화가 생겨 지적선이 변
형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  
  도엽 내에서 전체적인 이동이 있으므로 도엽 
경계 부근에서는 경우에 따라 지적선이 심
하게 overshoot 또는 undershoot되어 도엽간 
경계일치작업시어려움이예상됨

러버쉬팅 

  육안 검사시 대부분의 건물선과 필지선
의 포함관계가 확실히 구분.  
 

 

 

  블럭의 외곽의 지적선은 현황의 도로경계와 
정확히 맞출 수 있으나, 블럭 안쪽의 지적선
은 여러 기준점이 서로 영향을 미쳐 꾸불꾸
불하게 변형되는 등 지적선이 심하게 변형
되어지적원도와차이가많이발생

위치이동 
  블럭단위로 봤을 때 건물선과 필지선의
포함관계가 육안으로 구분 가능.  
  블럭내 지적선이 변형되지않음. 

  블럭 단위로 위치이동을 시킬 경우 블럭이 
연결된 도로부분에서 면적의 가감이 생기며 
지적선의변형이발생. 

<표 3> 편집지적 제작기술 결과 비교 

 

  

4.2 편집지적 제작 기준 설정 

현재의 지적도를 1:1,000 수치지형도와 중첩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지적선의 변형을 피할 수 없다. 

편집지적 제작시 허용되는 변형의 정도에 대한 결정은 편집지적의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시 본청 및 구청의 다양한 부서가 편집지적을 필요로 하지만, 역

시 가장 큰 수요처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들이다.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대한 편집지적 수요조사 및 상담결과를 보면, 도시계획과나 재개발과 모두 

항측현황과 지적선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그러한 필요를 충

족시키고 있는 도면은 지적현황도와 1:3,000 도시계획도이다. 지적현황도는 지적선을 블럭단위로 항측

도의 도로선에 편집한 것으로, 국립지리원이나 지적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적고시 및 업

무 참고도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1:3,000 도시계획도 역시 1:1,200 항측도를 기준으로 지적선을 편집한 

도면에 도시계획사항을 이기한 것으로 업무 활용가치가 높다.  

                                                           
3) 3가지 방법에 의한 결과도면은 강영옥(1997) pp. 93-9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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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는 대부분의 도시계획사항--구역지정, 사업실시,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이 지적선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선이 변형된 도면은 실무 활용가치가 없다고 답변하

였다. 따라서 편집지적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적선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측선과 지적선을 한번

에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무부서 요구사항과 지적현황도의 제작방법을 고려하여 ① 도곽단

위로 편집지적을 제작하며, ② 도로로 구분되는 독립된 블럭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지적선의 변형없이 

위치이동 및 회전으로 지적선을 편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지적선은 블럭단위로 이동하

고 블럭 내에서의 필지선 변형은 허용하지 않되, 다만 블럭과 블럭이 연결되는 도로부분에서의 면적 

가감은 허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편집지적 제작기술은 앞서의 세 방법 중 위치이동

(move)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실험지역에 대한 편집지적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4.3 편집지적 제작 지침 

 편집지적은 지적도의 도엽단위로 1:1,000 수치지형도에 맞추어 제작되므로, 도엽단위의 지적도를 

수치지형도에 맞추는 단계, 도엽단위로 편집된 지적도의 경계를 일치시키는 단계, 그리고 수치지형도의 

도곽단위로 편집하는 단계 등을 거친다. 

1) 도엽 내 항측에 지적을 일치시키는 편집지적 제작 방안 

편집지적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작성에 앞서서 수치지형도와 지적도 사이의 불부합 형태가 유

형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한 도엽 내에서도 항측과 지적의 편위방향이 상이하여 유형화가 불

가능하였다.  

항측과 지적의 불부합 정도를 지적도 축척별로 살펴보면, 실험지역의 수치지적 축척은 대부분 

1:500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제작되어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치지형도와 중첩한 후에도 

비교적 잘 맞는 편이었다. 도해지적에서는 1:600의 지적도가 1:1,200보다 항측에 좀 더 가까웠다. 1:600 

지적도는 통일된 기준점에 근거하여 세부측량이 이루졌으나, 1:1,200지적도는 기준점으로부터 망을 구성

하기 힘들어 부분측량 성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1:1,200 지적도는 도로체계 등의 전체적 

틀은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블럭 내부는 현황과 일치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임야도

(1:3,000, 1:6,000)는 지적도보다 불부합의 정도가 심하여 일반적으로 축척이 작아질수록 불부합 문제는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불부합지로 규정된 지역은 지적도도 현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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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엽 내 도로와 블럭 단위로 지적을 맞추는 작업은 도해지적에 한하며, 수치지적은 항측과 지적이 

거의 일치하므로 도엽 내 편집은 하지 않고 인접 도해지적과의 경계일치작업만 한다.  

  임야도(1:3,000과 1:6,000) 역시 지적선을 이동시킬 기준점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도엽 내 

편집은 하지 않고 인접 지적도와의 경계일치작업만 한다.  

나. 편집지적 제작 기준 

  지적도를 현황에 맞추는 기본단위는 지적도 도엽을 기준으로 한다. 

- 지적도를 연결하여 현황에 맞출 때는 외곽으로 갈수록 왜곡이 커지므로 지적도와 현황의 편위는 

지적도 도곽단위로 보정한다.  

- 지적도의 한 도엽은 해당 축척의 도곽경계에 해당하는 기준점(tic) 4개를 가지며, 이 점들을 기준으

로 도곽경계의 좌표값과 현황의 좌표값을 일치시킨다.  

  한 도엽 내에서 블럭의 지정은 도로로 구분되는 독립된 단위로 한다(그림 3). 

- 블럭을 집단화(grouping)하는 기준선은 1:600, 1:1,200 지적도에서 도로로 구획되는 경계이며, 독립

된 블럭을 하나의 단위로 지정한다. 즉, 도로 외의 지목으로 지정된 필지를 블럭의 경계로 설정

할 수는 없다. 

- 도로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블럭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블럭간에 필지선이 연결되

어있을 경우에는 도로 필지선에 수정이 가해지며 도로폭의 가감이나 블럭을 연결하는 도로선의 

변형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지적도에서 도로로 구획된 독립 블럭단위를 수치지형도에서 실폭도로 경계로 구획되는 블럭에 일치

시킨다(그림 4). 

- 건물, 담장, 도로 경계 등은 지적경계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보고, 현장측량없이 육안으로 지적선

을 항측에 맞추어 편집할 경우 항측의 도로, 담장, 건물 경계를 기준선으로 설정한다. 

- I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항측과 지적의 도로 경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의 형태

는 항측에 지적을 맞추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지적도에서 집단화된 블럭은 선의 변형없이 위치의 평행이동과 회전기능만을 이용하여 수치지형

도의 도로선과 일치시킨다. 

- 블럭은 도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지적도의 블럭경계를 수치지형도의 실폭도로경계에 맞추

면서 블럭 내부의 필지경계와 건물경계를 일치시키도록 하며, 블럭단위로 보았을 때 가장 부합된

다고 판단될 때까지 블럭의 평행이동(move)과 회전(rotate)을 하도록 한다. 

- 필지와 건물의 포함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의 형태를 기준으로 맞춘다. 

- 도엽의 경계부분에 있는 블럭은 해당 수치지형도의 도로 및 건물선과 더불어 인접 도엽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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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물선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차후 경계일치 작업에서 작업이 원활하도록 한다. 

  도로로 구분되는 블럭이 독립적이지 않고 인접 블럭과 연결된 경우에는 블럭간 연결이 자연스럽도

록 도로선을 수정한다(그림 4). 

- 독립적이지 않은 블럭을 이동할 때에는 블럭 경계선과 인접 도로선 사이를 끊어서 블럭을 이동하

되, 블럭간 인접 도로선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한다. 

- 한 쪽 블럭을 이동하였을 때 도로선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지적의 블럭이 항측 블럭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도로선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이동시킨다.  

  항측의 도로선에 맞춰 블럭을 이동하였을 때 인접 블럭의 지적선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침범하지 않

도록 블럭을 적절히 이동한다(그림 4). 

- 인접 블럭의 지적선을 침범하게 되면 중복부분에 대해 기존 필지선의 변형 및 생성, 삭제 등의 

수정이 심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접 블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정한 선에서 블럭을 

이동한다. 
 

  임야도에서 예외적으로 같은 도엽 내에서 필지가 

연속되지 않고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지

적도 경계선을 따라 임야도의 필지경계를 새로이 

입력한다(그림 5). 

 

<그림 4> 지적도와 위치이동시킨 편집지적 비교

 

   

2) 지적도엽간 경계선 일치문제 

지적도는 도엽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도곽

내에서도 축척별, 법정동별로 도엽이 구분되어 있으

므로, 도곽경계뿐 아니라 한 도곽 내에서도 상이한 도엽간 경계를 일치시켜야한다. 지적도의 도엽간 불

일치 문제는 도곽단위로 지적도를 수치지형도에 맞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도엽간 지적선을 일

<그림 3> 블럭 지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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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키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 작업은 대부분의 GIS 소프트웨어에서 수행 가능한데, 본 연구에

서는 Arc/Info 7.0.2와 AutoCAD r.12를 이용하여 인접도엽을 일치시켰다.  

도엽간의 불일치는 인접 도엽간 도곽경계선상에서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법정동들이 인접하는 경우, 

상이한 축척의 도엽들이 인접하는 경우, 동일축척에서 불부합지의 도엽과 인접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불일치 유형은 ①지적선 중복, ②지적선 이격, ③도곽

경계에서 지적선의 어긋남 등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데이터 구축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불부합의 경우를 최대한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전제조건 

  도엽단위 경계일치의 순서는 도엽 내의 법정동 경계를 먼저 일치시키고, 도엽간 경계일치에 있어서 

인접 도엽 축척이 상이할 경우 1:500(수치지적) → 1:600(도해지적) → 1:1,200(도해지적) → 

1:3,000(임야도) → 1:6,000(임야도)의 순으로 경계일치 작업을 수행한다.  

  갱신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엽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두 도엽의 지적 형태가 상이한 경우

가 있다. 이런 경우 현장 조사 및 최신 지적도의 갱신상황을 파악하여 시기적으로 오래된 도엽의 

지적선을 수정한 후 경계일치 작업을 하도록 한다(그림 6). 
   

 

 

<그림 5> 임야도에서 필지가 섬처럼 분리되어 
필지선을 새로 입력한 경우 

 

<그림 6> 상이한 지적선의 수정 
 

나. 도엽간 경계일치 작업의 우선 순위 

① 수치지형도의 현황과 일치하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한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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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지적도엽의 경계선 중 한 선이 현황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그 지적선을 경계선으로 살리고, 나

머지 선은 삭제한다.  

② 成筆된 지적도의 경계선을 따른다(그림 8). 

- 인접 도엽에서 한 도엽의 지적선은 성필(폐합)되어 있고, 다른 도엽의 지적선은 未筆되어있는 경

우, 성필된 선을 살리고 미필된 선은 삭제한다.  
   

 

<그림 7> 경계일치 작업의 예 (수치지형도 현황에
맞추는 경우) 

 

<그림 8> 경계일치 작업의 예 (성필된 지적도 
경계선에 맞추는 경우) 

 

 

③ 상이한 축척의 지적도가 인접하는 경우 대축척 지적도의 경계를 따른다(그림 9). 

- 축척이 다른 지적도엽들의 경계를 일치시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축척 지적도가 더 정확하므로 

대축척 지적도의 경계선을 따른다. 

-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일치 작업은 지적도의 경계선을 따른다. 

- 그러나 대축척 지적경계선을 따른 경계일치 작업이 도로의 형태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도로의 형태에 맞추어 중심선을 입력하도록 한다. 

④ 동일축척의 지적도엽간 경계일치시(그림 10) 

- 축척이 동일한 두 도엽의 경계일치에 있어서 두 지적선이 모두 성필되어 있거나 모두 미필되어 

있을 경우 두 지적선의 중심선을 그려 이에 맞춘다.  

- 두 지적선이 모두 성필되어 필지선이 면 형태로 이격되거나 중복되어 있을 경우, 중복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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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선의 형태변화가 최소한이 되도록 중심선을 생성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지 면적의 가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두 지적선이 모두 성필되지 않은 선일 경우에는 두 선의 중심선을 생성한다.  

 

   

 

 

<그림 9> 경계일치 작업의 예 (대축척 지적도 
경계에 맞추는 경우) 

 

<그림 10> 동일 축척의 경계일치 작업의 예 
 

 

  도엽간 경계일치 작업의 우선순위를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3) 1:1,000 수치지형도 도곽으로 편집 

향후 편집지적의 활용에 있어서 유지

·관리의 도곽체계는 1:1,000 수치지형도

의 도곽단위와 일치 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 1:1,000 도곽경 계(18“×18”) 레이어

를 만들고, 이에 맞추 어 서울시 전체 편

집지적을 분할한다. 분할된 도엽의 번호체계는 1:1,000 수치지형도 체계와 동일하게 한다.  

1/1,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함

성필된 지적선 경계를 따름

동일 축척의 경우 상이 축척의 경우

중심선 생성 대축척 선을 따름

 

<그림 11> 경계일치 작업 우선 순위 

이상에서 정리된 편집지적 제작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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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995년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NGIS)에 의해 대도시

지역의 1:1,000 수치지형도 사업이 구 체화되면서 서울시에서도 1997

년 6개구의 1:1,000 수치지형도 구축 을 시작으로 1998년 말까지 수치

지형도 사업을 완료하고 이와 관련된 GIS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계획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치지형도 에는 서울시 행정업무에 필수적

인 지적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서울시 행정업무에는 지형

도와 중첩된 지적도가 도시계획의 기 본도면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서 수치지형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수치지형과 함께 편집된 

지적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하다.  

수치지적부 전산입력 및 벡터화

전산화된 도해지적 갱신작업

도엽별 기준점 설정

블록 설정

위치이동 및 회전

인접도엽간 경계일치

1/1,000 도곽경계로 분할

 

<그림 12> 편집지적 제작과정

 본 연구는 편집지적 도형정보 구축을 위한 세부적 기술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

에 관련된 실무부서의 편집지적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항측과 지적의 불부합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GIS 소프트웨어 내에서 정확도가 서로 다른 두 도면의 중첩을 위한 기술적 방법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편집지적 데이터 구축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실험지역에 대한 편집지적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하여 편집지적 데이터의 구축지침을 마련하였다.  

 편집지적 데이터는 한번 작업으로 구축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토지에 관

련된 변경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지적데이터의 갱신은 지적과의 업무전산화를 통해 수

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도면에 토지이동상황을 이기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

선하여 “토지행정종합시스템” 등의 GIS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적 데이터의 갱신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은 중요한 지적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토지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도시계획확인원의 전산발급 등을 

가능하게 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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